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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. 지

구온난화의 영향이다. 지난해 11

월 세계기상기구(WMO)가 발표한 

보고서에 따르면, 지난해 10월까

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

전인 1850~1900년에 비해 1℃ 정

도 높아졌다.

그런데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

온도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생활

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, 감정의 변화도 일으

키게 한다.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불쾌지수가 함께 올

라가고, 이 때문에 범죄 발생률이 증한다. 상품을 판매

하는 기업의 매출도 좌우하고, 스포츠에서는 기록에 큰 

영향을 미친다..

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불쾌지수가 올라간다. 불쾌지수

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

를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,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강도나 

폭행 등 강력범죄 발생률도 증가한다. 불쾌지수가 80을 

넘어가면 사람들은 불쾌감으로 예민해져 평소라면 아

무렇지 않을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데, 무더운 여름

날 이로 인한 우발적 범죄나 이유 없는 폭력사건이 많

이 늘어난다.

온도는 식품·의류·가전제품 등 상품의 판매량을 좌

우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. 그래서 관련업계

는 상품의 수요가 급격히 변하는 시점의 기온을‘임계온

도’로 정해두고, 온도 마케팅의 핵심 요소로 활용한다.

콜라와 사이다 등 무더울 때 찾는 청량음료의 임계온

도는 25℃이다. 콜라는 임계온도에서 1℃ 오를 때 마다 

매출이 15% 증가하고, 사이다는 10%, 스포츠 음료의 

경우 2℃ 오를 때마다 판매량이 8%씩 상승한다고 한다. 

반대로 우유 등 유제품은 20℃를 기준으로 온도가 1℃ 

상승할 때 마다 8%씩 매출이 감소한다. 

반소매 셔츠의 판매량이 늘어나

는 온도는 19℃, 청량감을 주는 유

리 그릇의 판매가 증가하는 온도

는 18℃이다.

스포츠에서도 임계온도는 중요

한 요소이다. 골프와 테니스 인구

는 16℃부터 늘어나 24℃에 절정

을 이루지만 27℃를 넘어가면 줄

어들기 시작한다. 골프의 비거리

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.

영하 12℃에서 드라이버 비거리가 229m(250yd)라면, 

43℃에서는 238m(260yd)로 9m(10yd) 정도의 차이가 

발생한다. 기온이 높으면 공기의 밀도가 낮아져 그만큼 

공기저항이 줄어들고, 골프공의 반발력도 온도가 높을

수록 강해지기 때문이다.

기록경기에서 온도는 특별히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. 지

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 평균기온은 -4.8℃, 평균풍속

은 초속 5.7m로 예년 보다 따뜻하고 건조했다. 다른 올

림픽 때와 비교해도 날씨가 따뜻한 편이었다. 평창 동계

올림픽에서 유달리 많은 신기록이 쏟아졌는데 그 이유 

중 하나가 기온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.

지난해 8월25일 자카르타-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

마라톤은 높은 기온 때문에 아침 6시에 경기를 시작했

지만 체감온도는 30℃에 달했고, 습도도 엄청나게 높았

다. 결국 폭염으로 기록 전반이 저조했다. 금메달리스트

인 일본의 이노우에 히로토의 기록은 2시간18분22초

로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 기록인 2시간12분38초보다 

5분 이상이나 느렸다.

이처럼 온도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

니다.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움직이

는 원동력은 온도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.

세상은 사람이, 사람은 온도가 움직인다


